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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지금 사랑하지 않는 가족, 모두 유죄일까요? 지난여름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매일 썼던 일

기에서 저는 제 가족을 되돌아보며, '가족임에도 서로를 선택할 수 없는 우리, 부모자식이라는 우

리 혈연은 각자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로 맺어진 사이'라고 쓴 적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정상

가족이라는 한정된 범주를 믿으시나요? 아빠는 가족의 질서를 바로잡고 엄마는 모성애를 발휘해

야 마땅한 존재일까요? 임의로 주어졌던 각자의 이름처럼, 이 땅 위 우리 모두는 여생을 함께할 

각자의 가족을 '우연히' 만났을 텐데, 여러분은 그들을 우연히 사랑하게 되었나요, 혹은 우연히 미

워하게 되었나요? 제 영화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우리 모두에게 남다른 주제거리인, 

'부부를 중심으로 그 근친인 혈연자가 주거를 같이하는 생활공동체'라는 범주로 정의된 '가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본 영화는 오직 집이라는 고정적이고 통제된 단일 공간을 다룹니다. 그런데 과연 집은 고정적이

고 통제되어 있을까요? 너무나도 우연적인 우리 삶에서 완전히 통제된 곳은 없습니다. 3년 전 간

밤에 자신의 침대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가장 사랑했던 친구의 죽음 이후로 저는 '권선징악'이 

얼마나 헛된 믿음인지 되물으며 우연에 목숨을 맡겨야 하는 세상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구역성서 욥기에 나오듯, 자신의 목숨 빼고 모든 걸 빼앗아간 세상을 원망하던 주인공 욥처럼요. 

그에게는 세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친구 엘리바즈는 욥의 불행을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불행의 원인을 욥의 부정함에 돌리며 그를 탓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친구에게, 나아가 자신의 가족에게 '엘리바즈'처럼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서글픈 예감은 본 영화의 제목이 '나의 엘리바즈'인 이유기도 하죠. 

 본 영화는 상실의 슬픔을 이겨내지 못한 채 애도하기를 실패하고 멜랑콜리의 상태에 접어든 사

람과, 상실의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미쳐버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망각, 선택

적 기억, 뒤얽힌 인과, 반복적 재현, 꿈과 현실이 뒤섞인 상태에서 극 중 엄마는 현실의 모든 걸 

의심합니다. 심지어 아들의 존재까지도요. 그런데 들뢰즈는 '분열증적 인물'의 정신분석적 전복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주창했습니다. 저는 그 ‘안티고네적 인물’이 보여줄 수 있는 가

능성을 영화라는 허구에 온전히 담아내려고 합니다. 프리-프로덕션은 이러한 기대감을 토대로 진

행되고 있습니다. 

 

시놉시스 

엄마는 딸의 죽음 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딸의 환영을 자주 마주한다. 환영에서 어떤 남

자가 딸을 폭행하고 죽이는 장면을 스치고, 그때 자신을 엄마라 부르는 환영 속의 남자가 방으로 

들어온다. 잠시 후 아들이 자신의 여자친구라며 집으로 들이는 여자는 딸과 같은 모습을 한 채 



자신에게 모녀 역할극을 제안하고, 엄마는 더욱 혼란에 빠진다. 결국 아들이 차린 점심식사 도중 

엄마는 아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한다. "넌 내 아들이 될 수 없어.” 이제 엄마는 아무도 믿을 수 

없이, 불안만이 있는 하룻밤을 가짜 아들딸과 함께 보내게 되는데. 

 

역할개요 

엄마 역(란) - 환상을 포함한 환각과 각종 망상을 경험하며, 일상생활이 무너진 채로 죽은 딸(수현)

을 지독하게 그리워한다. 

아들 역(수현) -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자신이 란의 아들이라고 강력하게 호소하면서도 자신을 부

정하는 엄마를 곁에서 돌보기 위해 노력한다.  

딸 역(수현) - 엄마(란)의 환상 속에서 자기-혐오를 앓다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으며, 어느 날 집에 

돌아와 엄마(란)를 혼란에 빠뜨린다.  

 


